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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rive the served distance of the senior-friendly park considering physical changes,

which were estimated through a comparison experiment at an actual target site. The time to walk 500m was examined

because 500m is considered the served distance of a neighborhood park and as a standard set by the city. The mean walking

time of the control group (younger than 65 years) was 536 seconds, while that of the treatment group (older than 65

years) was 889 seconds, which was approximately 1.7 times longer than the control group. The results of this study also

showed that the walking time of females was longer than that of males when they were older than 65 years old. The

walking velocities of the control group and the treatment groups were also calculated using the mean walking time. The

weight estimated by a proportional formula was 0.6. When it was applied to 500m, which is the served distance of a

neighborhood park, the served distance of the senior-friendly park was estimated as 300m. Lastly, the green service excluded

area was quantified by applying the 300m, the served distance of a senior-friendly park, to the Jung-gu, Daegu, which

had the highest elderly population in the Daegu Metropolitan City. The results of this calculation showed that the area

served by a city park was 2,425,747m2 and the area excluded from the city park service was 4,627,700m2 for senior citizens.

The results also showed that, in terms of the distributive equity, the administrative districts received unequal am ounts

of urban green area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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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실제 대상지를 선정하여 비교실험을 통해 신체적 변화를 고려한 노인친화형 공원의 유치거리를 도출하

고자 한다. 우선 연령별 500m(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에서의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의 유치거리)의 보행시간을

도출해 본 결과, 65세 이하의 청․장년층인 대조군의 평균 보행시간은 536초, 65세 이상의 실험군인 노인층은 889초로

청․장년층에 비해 노인층의 보행시간은 약 1.7배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에 따른 보행시간을 분석해

본 결과, 65세 이후로부터 여성에 비해 남성의 보행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조군과 실험군의

평균보행시간을 활용하여 속력을 도출하였다. 비례공식을 적용한 가중치의 값은 0.6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근린생활권근

린공원의 유치거리인 500m에 접목시켜 본 결과, 노인친화형 공원의 유치거리는 300m로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

역시 중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중구를 대상으로 노인친화형 공원 유치거리인 300m를 적용시켜 녹지서비스 소외지역

을 정량적으로 검증해 보았다. 도시공원 서비스 지역은 2,425,747m2, 도시공원 서비스 소외지역은 4,627,700m2로 나타났으

며, 분배적 형평성에 따르면 행정동 별로 도시녹지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고령화, 노인공원, 버퍼링 분석, 형평성 분석, 녹지불균형

Ⅰ. 서론

미국 통계국은 2015년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6억 명에서

2050년에는 16억 명으로 늘어나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8.5%에서 16.7%로 높아진다고 관측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의 경우, 2015년 7.9%에서 2050년에는 18.8%로 급

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205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노인인구의 비율은 우리나라가 35.9%로 일본 40.1%에 이어 두

번째로높을것으로예측되었다(http://www.census.gov, 2015).

또한, 우리나라 통계청자료(2017)에 의하면 2017년 말 기준 노

인인구가 14.2%로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는 사회의 급격

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건축 분야도 역시 예

외는 아니다. 즉, 과거 소수의 사회적 약자 측면에서 다루어지

던 노인 계층이 도시공간의 주요 사용자 계층으로 변화하고 있

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건축계획 측면에서는 노인을

위한 주거공간, 실내공간 등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뤄져

왔다. 일례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등 다

양한 노인들의 여가시설들이 존재하며, 각각의 시설에서 노인

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계획 측면에서

는 아직 이들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건축계획

측면에서는 노인주거 및 노인복지시설 등이 실버산업과 함께

그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반면,

환경계획 측면에서는 실질적인 사업과 연계되지 못한 한계에

기인한다(Kim, 2012a). 하지만 상당수의 노인들은 답답한 실내

보다는 실외공간을 선호하여 도시 내에 조성된 공원에서 여가

를 보내고 있으며, 실제로 탑골․종묘 공원 등은 노인들의 집

단으로 모이는 지역이 되어왔다(Lee, 2011).

최근 들어 노인의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해 주거공간, 복지시

설 외에 다양한 사회 기반시설의 UD(Universal Design)화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Kim, 2004). 이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

라 도시의 환경 역시 노인에게 적합하게 변화해야 함을 의미한

다. 즉, 노인의 관점에서 이용이편리한 도시 환경의 조성이필

요하다 볼수 있다. 노인들은 신체기능 약화 등의 요인에 의해

지리적인 활동영역이 축소되고, 이에 따라 근린지역에 국한된

생활에 의존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노인들은집에

서 10분 정도의 거리를 영역적 범위로 인식할 정도로 이동성

이 적다(Lee, 2011). 따라서안정적이며편리한 각종서비스 시

설들이 노인들의 보행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노인들의

주거환경 및삶의 만족도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다. 최근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가 가속됨에 따라 주목받고 있

는액티브에이징(Active Aging)1) 개념은 사회의 모든영역에

서 노인을 고립과 의존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노인의 기능을

회복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능력부여를 강조하는 개념이

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이나 활동 프로그램

개발 등의 방법뿐만 아니라, 주거 및 근린생활권의 물리적인

환경 개선 및 지원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들어서 노인환경에 관한 연구들이 일

부 진행되어 왔다. 일례로 Lee and Lee(2000)는 서울지역에 거

주하는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노인정, 약국, 종교시설, 금융

시설, 녹지대, 공공기관 등 16곳의 근린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이용정도와 근접정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병원을 제

외한 모든 근린시설은 가까울수록 실제적으로 이용정도가 높

게 도출되었다. 근린시설 중 특히 자연 환경은 노인의 건강과

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거주지에서 도보로 접근

가능한 거리에 공원 등의 녹지대가 충분히 형성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Kim(2012b)은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환

경과 복지의 관점에서 설문분석을 통하여 대지선정 등의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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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whole research process

환경과 개인영역, 내부공용 등 내부환경으로 구분하여 노인주

거복지시설의 계획 방향을 제시하였다. 일례로 내부공용영역

은 노인들의 이동을 위해 수직․수평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내부에서 외부로의 시각적․물리적 접근

이 용이하도록 계획 방향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경우, 실제 노인들의 여가활동

장소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공원이 아닌병원, 시장, 노인

복지시설 등 광범위한 근린시설 이용권에 중점을 두었던바, 노

인들의 쾌적한 공원이용을 위한 연구는 미흡한 것으로 사료된

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설문분석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던

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분석의 경우 인지기능 감퇴

등 노화에 따른 특성을 고려해 보면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대상지를 선정하여 비교실험을 통

해 신체적 변화를 고려한 노인친화형 공원2)의 유치거리를 도

출하는데 가장 큰 의의를 두었다. 더불어 성별에 따른 남․녀

간 보행시간의 차이를 분석하여 실제 대상지 적용 및 검증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향후 고령화 사회의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

중 특히 공원녹지계획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

Ⅱ. 실험설계 및 연구방법

본 연구의 전체 수행 절차를 살펴보면, 실험설계, 설계조건,

결과 도출, 검증의 순으로 수행하였다. 먼저실험설계에 있어서

는 통제집단 후비교설계를 사용하였으며, 다음으로 실험 대상

의 선정, 독립변수의 조작, 외생변수의 조작 등 설계조건을 선

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속력공식 및 비례공식을 활용하여 노인

친화형 공원의 유치거리를 도출한 후 대상지 적용 및 검증을

수행하였다.

1. 실험설계

실험설계의 형태에는 통제집단 전후비교설계3), 통제집단

후비교설계, 솔로몬 4집단 설계4) 등이 있다. 본 연구는 통제집

단 후비교설계를 활용하였다. 통제집단 후비교설계는 통제집

단 전후비교설계에서 사전 측정을 하지 않은 형태이다. 사전

측정을 하지않으므로 상호작용효과는개입되지않으며, 두집

단을 무작위로 선정함으로써 모두가 외생변수의 영향을 동일

하게얻는 것으로 가정할 수있다. 예를 들면, O1(Experimental

Group)=15, O2(Control Group)=12라면, Ex(Experimental

Effect)＝15－12＝3이다. 따라서 실험적 처리에 의한 영향은 3

이다. 즉, 실험집단의 결과변수는 실험효과와외생변수의효과

가 작용하고 있으며, 통제집단의 경우는 외생변수의 효과만이

작용하므로 두집단간의 차이를 계산하면 순수한 실험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Figure 1 참조).

2. 설계조건

설계조건으로는 실험대상의 무작위화, 독립변수의 조작, 외

생변수의 통제 등의 3가지 조건을 두었다. 첫째, 실험대상의무

작위는 특정 대상을 선정하지 않고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이용

자를 실험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또한, 실험의 대조군으로는 65

세 이하의 청․장년층, 실험군으로는 65세 이상의 노인층으로

선정하였다. 우리나라의 노인 관련법규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

인의 규정 중 국민연금법 60세 이상을 제외한 노인복지법, 노

인장기요양보험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노인의 규정을 65세 이상으로 하고 있다. 어린이 및

청소년으로 분류되는 15세 이하는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국토교통부령 제459호 제6조 관련)에 의하여 어린이공원

유치거리인 250m를 적용하므로 대조군에서는 제외시켰다.

독립변수의 조작으로는 거리, 공간, 대상자 조작 등 세 가지

를 조작하여 설계하였다. 먼저거리 조작으로는 동법인 근린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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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riteria for selecting test sites

활권근린공원의유치거리(500m이하)를기준으로거리를500m

로 제한하였다. 다음으로 공간적 조작으로는 1차적으로트랙이

있어 정확한 거리를 파악할 수 있는 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

운동장을 선정하였다. 2차적으로 사전답사를 통하여 20대의 이

용자가 거의 없는 초등, 중등, 고등학교 운동장을 제외시킨 경

북대학교, 계명대학교성서캠퍼스, 계명문화대학교, 대구과학대

학, 대구교육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 운동장 등 대학교 중심으

로 선정하였다. 또한 지적도상 주변 환경이 주거지역으로서 근

린생활권이 가능한 경북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운동장 등 2곳

을 잠재적 실험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2017년 3월 6일, 7일 2

일간의 예비조사 및 현장답사를 통해 이용자가 더 많으면서도

상기 기준에 가장잘부합하는 경북대학교 운동장을최종실험

대상지로 선정하였다(Figure 2 참조). 실험 대상자 조작으로는

전원 지팡이를 사용하지않고 보행이 가능하며, 보행시 관절에

통증이없는 사람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걷기의 속도는 자유걷

기속도로서 평소 걷는 속도로 걸을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외생변수의 통제에는 첫째, 기간적 조건으로 공

원 및 운동시설의 년간 이용자가 많은 3~6월 4개월간 수행하

였으며, 둘째, 시간적 조건으로는 예비조사 및 현장답사를 통해

운동장 이용자가 많은 19~21시로 제한하였으며, 그 결과, 남성

113명, 여성 52명으로 총 165명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대조군과 실험군의 500m 이동거리에 따른

시간을 측정하여 속력을 도출하였다(식 1 참조).

 


(식 1)

Velocity: 속력(m/s)

Shift: 거리(m)

Time: 시간(s)

다음으로 도출한 속력을 바탕으로 비례공식을 접목시켜 노

인친화형 공원의 유치거리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하였다(식 2

참조).

      (식 2)

Sa: 500m 보행시 65세 이하의 청․장년층의 평균 속력

Sb: 500m 보행시 65세 이후의 노년층의 평균 속력

산정된 가중치를 활용하여 노인친화형 공원의 유치거리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노인친화형 공원의 유치거리를 실제 대상

지에 접목시켜 녹지서비스 지역과 녹지서비스 소외지역을 정

량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버퍼링분석을 활용하였

다. 버퍼면적이 차지하는 지역은 서비스지역, 버퍼면적이 차지

하지 않는 지역은 서비스 소외지역으로 보았다.

Ⅲ. 결과

1. 연령별 보행 시간 도출

연령별 500m 거리의 보행시간을 도출해 본 결과, 65세 이하

의 청․장년층 113명의 평균 보행 시간은 536초(8분 9초),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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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Walking time by age group

Figure 4. Gender walking time derivation

Legend: Male Female

Figure 5. Walking time difference by age group

세 이상의 노인층 52명의 평균 보행 시간은 889초(14분 8초)로

나타나, 청․장년층에 비해 노인층의 보행시간은 약 1.7배 더

소요되는 것으로판단된다. 특히 75세 이상의 노인들은 청․장

년층에 비해서 약 2.0배 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ure 3 참조).

2. 성별 비교를 통한 보행 시간 도출

남성과 여성의 보행 시간을 분석해 본 결과, 65세 이후부터

여성에 비해 남성의 보행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다(Figure 4 참조).

또한 연령대에 따른 성별의 보행시간 측정 결과, 20~50대는

남성이 여성보다 500m 거리를 걷는 시간이 약 1분 정도 빠르

나, 60대는 남성과 여성의 보행 시간이 크게 차이가 나지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70대부터는 반대로 여성이 남성보

다걷는 시간이빠르게 나타났다. 70~75세 미만의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75초(1분 15초) 빠르며, 75세이상의경우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173초(2분 53초) 빠르게 나타났다(Figure 5 참조).

3. 유치거리 도출

노인친화형 공원의 유치거리를 도출하기 위해서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의 유치거리 500m에 대한 가중치가 필요했던 바, 대

조군과 실험군의 500m 거리를평소걷는속도로보행할시 소요

되는 시간(초)을 활용하여 각각의 속력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속력을 비례공식에 적용하여 가중치를 도출하였으며, 마지막으

로 500m 거리에 가중치를 접목시켜 노인친화형 공원의 유치거

리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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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Daegu City Jung-gu Park Status

Figure 6. Velocity by age

먼저대조군과 실험군의 속력에 대한 결과는 65세 이하의 대

조군인 청․장년층의 평균속도는 0.93m/s, 실험군인 65세 이상

의 노인층은 0.56m/s로 도출되어청․장년층보행자보다 노인층

의 보행속력이 약 1.7배느린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6 참조).

도출된 대조군과 실험군의 평균 속력을 비례공식을 접목시

켜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가중치 값은 0.6로 도출되었다. 가중

치 0.6을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의 유치거리 500m에 접목시켜 본

결과, 노인친화형 공원의 유치거리는 300m로 도출되었다.

Ⅳ. 결과 적용 및 검증

도출된 노인친화형 공원의 유치거리 300m를 실제 대상지에

접목시켜 녹지서비스 지역과 녹지서비스 소외지역을 정량적

으로 검증해 보았다. 검증 대상지로는 대구광역시 1개군․7개

의 행정구역 중 노인인구 비율이 18.70%로 가장 높게 나타난

중구를 선정하였다. 중구의총면적은 7,053,447m2이며, 도시공

원현황으로는 근린공원 6개소(217,892.7m2), 어린이공원 1개소

(6,532.0m2), 소공원 1개소(345.0m2), 역사공원 1개소(2,452.0m2)

등 총 9개소(227,221.7m2)의 공원이 조성되었거나, 조성 중에

있다(Figure 7 참조).

노인친화형 공원의 유치거리인 300m를 중구에 위치한 도시

녹지 중심으로 버퍼링 분석을 수행해 본 결과, 도시공원 서비

스 지역은 2,425,747m2, 도시공원 서비스 소외지역은 4,627,700

m2로 도시공원 서비스 지역보다 소외지역이 약 2배 더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산 2동, 대봉 1동은 도시공원 서비스 지

역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으며, 남산3동, 남산1동, 동인동 등

도 일부 지역만 서비스 지역에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Figure 8 참조).

또한, 도시공원의 지역적 불균형을 분석하기위해 Low(2013)

가 제시한 분배적 형평성(Distributive Equity)개념을 적용하였

다. 본 연구에 사용된 지표로는 도시공원의 면적, 행정동의 인

구수, 1인당 생활권 도시공원 면적 등을 사용하였다. 1인당 생

활권 도시공원면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시행규

칙 제4조에 근거해 3m2를 기준으로 삼았다. 1인당 생활권 도

시공원면적인 3m2 기준을충족하는 행정동으로는 동인동, 성내

1, 2, 3동이며, 특히 성내 3동은 1인당 생활권 도시공원 면적이

39.4m2로 법적 1인당 생활권 도시공원 면적보다 약 13배 정도

많게 나타났다. 1인당 생활권 도시공원면적인 3m2 기준을충족

하지않은 동으로는 남산 4동(0.5m2), 대봉 2동(0.6m2)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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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Buffering analysis

Legend: Small urban park Children’s park

Neighborhood park Historic park

Figure 9. Distributive equity analysis

타났으며, 특히삼덕동, 대신동, 남산 1, 2, 3동, 대봉 1동등의행

정동은 생활권 도시공원면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도시녹

지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igure 9 참조).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실제 대상지를 선정하여 비교실험을 통해 신

체적 변화를 고려한 노인친화형 공원의 유치거리를 도출해 보

았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같다. 대조군과 실험군이 도

시공원의 설치 및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의 유치거

리인 500m의 평균 보행속도를 도출한 결과, 청․장년층에 비해

노인층의 보행시간은 약 1.7배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자군은 일반 성인들과 비교해서 균형감각 및 보행속

도가 느리며, 보폭이 좁기 때문에 청․장년층에 비해 더 소요

되는 것으로판단된다. 또한, 노화가 진행할수록인지기능이저

하되며, 특히 낙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보폭을 더 좁게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Kim, 2003).

또한, 연령대에 따른 성별의 보행시간 측정 결과, 70대부터

여성이 남성보다걷는 시간이빠르게 나타났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음주, 흡연을 더 많이 하거나, 불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경

향이 있으므로 건강상태가 양호한 여성이 남성보다 보행시간

이빠르게 나타난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사회심리적 요인에서

여성은 노년기에 가족, 친구 등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를받는 반면, 남성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지지관계를 가

지고 있어 야외활동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특히 노년층으로

갈수록 여성의 야외활동이 증가하므로 남성보다 여성의 건강

상태가 더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Lynch, 1998; Lee and

Lee, 2001; Suh, 2016). 또한, 도시노인들의걷기활동수행현황

연구에서 이동목적을 위한 보행시간 및 보행빈도, 운동목적인

보행시간 및 보행빈도 모두 남성보다는 여성이 1.5배 정도 더

많은 시간을 더 자주 보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일상적으로 여

성들의 걷기활동이 남성들에 비해 더 활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Lee et al., 2011).

노인친화형 공원의 유치거리의 가중치 값은 0.6으로 계산되

었으며, 이를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의 유치거리인 500m에 적용

해 본 결과, 노인친화형 공원의 유치거리는 300m로 도출되었

다. 그러나 실제 도로나 보도를 이용할 경우, 보도위에 주차된

차량이나 보도의 파손 등 잠재적 위험인자의 영향을 받으며,

육교나 지하도와같은 계단이 있는횡단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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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으므로 노인친화형 공원의 유치거리는최소 300m 이내로

할필요가 있다. 또한, 본 실험에참가한참가자 전원은 평소에

도 운동을꾸준히 해왔기때문에 역시 노인친화형 공원의 유치

거리는최소 300m 미만이 적당할 것으로판단된다. Kim(2014)

의 연구에서도 노인들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

는 거리는 생활권에서 도보로 5분 거리인 250m 위치에 숲이

있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는바, 본 내용을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실제 공원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

인친화공원 조성시 바라는 점을 조사한 결과, 약 60%가 500m

이내에 공원이 있기를바라고 있었으며, 이 중 21%는 200m 이

내에 공원이 위치해 있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Kang

and Park, 2011) 본 연구에서 도출된 노인친화형 공원의 유치

거리는 300m 미만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출된 노인친화형 공원의 유치거리를 실제 대구광역시 중

노인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중구에 적용시켜 녹지서비스 소

외지역을 정량적으로 검증해 보았다. 도시공원 서비스 지역은

2,425,747m2, 서비스 소외지역은 4,627,700m2으로 도시공원 서

비스지역보다 소외지역이 약 2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음으로 분배적 형평성 개념을 적용한 행정별 도시녹지 불균형

을 평가해 본 결과, 동인동, 성내 1, 2, 3동을 제외한삼덕동, 대

신동, 남산 1, 2, 3동, 대봉 1, 2동은 1인당 생활권 도시공원 면

적인 3m2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내 3동은 1인당

생활권 도시공원 면적이 39.4m2로법적 1인당 생활권 도시공원

면적보다 약 13배 정도 많게 나타났다. 이는 2016년 담배인삼

공사가 이전하면서 그 부지에 제2수창공원과 제3수창공원 등 2

곳이 조성되었으며, 2018년 제1수창공원이 조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대구를 대표하는 경상감염공원, 국채보상운

동기념공원, 2․28기념중앙공원 등 도심의몇몇공원을 제외하

면 실질적으로 노인뿐만이 아니라,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들이 일상생활 속에서쉽게 이용할 수 있는 주거밀집지역 내의

도시공원 면적은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도심토지수요의 지속

적인 증가와 지가 상승, 고밀도 개발 등으로 인해 공원녹지의

양적인 확대가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공원녹지 확보를 위

한새로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일례로 학교부지는 주로 주

거공간을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어 벤치나 정자 등의 휴게시설

들을 설치한다면 행동반경이 좁은 노인들의 여가활동 장소로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시가지를 가로지르는 신천은 접근성

이뛰어나, 비와눈․바람을피할 수 있는 비가림막 설치, 바둑

을둘수 있는 평상 등 노인들이 공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을 반영한 휴게시설들을 설치한다면 산책 및 조깅, 휴식을 겸

할 수 있는 장소로 적합할 것으로판단된다. 또한, 2020년 대구

광역시 중구의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생활권 공원

의 확충 시 노인신체 특성에 맞는 운동시설, 휴식시설 등을 도

입하여 노인친화형 공원을 조성사업 등을 통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실제 대상지를 선정하여 비교실험을 통해 신체적

변화를 고려한 노인친화형 공원의 유치거리를 도출하는데 가

장큰의의가 있다. 그러나 실험군 선정에 있어 노인성 질환 및

당뇨, 고혈압 등 건강상태에 관한 세밀한 조사를 수행하지 못

한바, 향후 노인성 질환 및 건강상태까지 고려한 유치거리 선

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노인들이 실제 도로나 보

도를 이용할 경우 보도위에 주차된차량 등잠재적 위험인자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
주 1. 액티브에이징(Active Aging): ‘활동적 고령화’ 또는 ‘활기찬노년’으

로해석되며, “사람이나이가듦에따라서삶의질을높이기위하여건

강, 참여 및안전을 위한 자원들을최고로 활용하는 과정(세계보건기

구)” 또는 “노년이 되어도 사회 및 경제체제 안에서 생산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OECD)”으로 정의된다.

주 2. 노인친화형 공원: 노인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향상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설치된 공원으로 주로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만족스러운 여가

활동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원을 말하고 있

음. 노인과 관련된 공원으로는 노인공원, 노인 놀이터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노인공원은 본래 노년층을 위해 조성된 공원은 아

니지만 지역의 도시공원 가운데노년층이 군집하여 여가시간을 보내

는 특수성을 가진 공원을 의미하고 있으며, 노인 놀이터는 고령자의

놀이공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음(Lee, 2018).

주 3. 통제집단 전후비교설계: 인과관계의 추정을 위한 실험 조사설계의

가장 전형적인 설계형태이며, 무작위적으로 선정된 두 집단에 대해

한 집단에는 실험변수를 가하고 나머지 집단에 대해서는 실험변수

를 가하지 않는 방법.

주 4. 솔로몬 4집단설계: 가능한 모든외생변수를 통제하기 위한 설계로써

A, B, C, D 4개의집단을모두무작위로선정하고, A, B 집단은 사전

측정을 하며, C, D 집단은 사전측정을 하지않음. 또한, A, C 집단은

실험변수를 가하고 B, D 집단은 통제집단의 성격으로 실험변수를 가

하지 않음. 그러므로 솔로몬 4집단설계는 통제집단 전후비교설계와

통제집단 후비교설계의 합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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